
[앵커]

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 강원도가 정치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독자적으

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우선, 추진되는 사업은 2024년에 열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로, 남북관계 개선에 

돌파구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

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70여 개 나라 2,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강릉과 평

창, 정선에서 열립니다.

남북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세계스포츠 대회여서 '제2의 

평화올림픽' 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[신창재/2024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장/이달 3일 : "화합과 평화 속에서 항상 함께 성장할 수 

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청소년 육성에 그런 장이 아닌가."]

이념과 문화, 종교 등을 초월하는 올림픽의 취지를 살려 남북 공동개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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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파인스키 등 일부 종목과 폐회식을 북한에서 개최하는 방안입니다.

통일부 장관은 "평화올림픽으로 제2의 평창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며" 긍정적 태도를 보

였습니다.

강원도는 스포츠 대회뿐 아니라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

하고 있습니다.

속초와 원산 사이 항로 개설과 함께 원산 갈마지구 관광,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
남북 간 교류에 대비한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과 화살머리 평화기념관 건립 등 평화지역 활성화 사

업도 포함됐습니다.

하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
[나철성/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: "작은 물물교환교역마저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

요.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담한 결정으로 해서 커다란 물꼬를 틀어주는 게 우선이지 

않을까."]

자칫 소리만 요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.

KBS 뉴스 심재남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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